
제일제당, CJ그룹으로 사명 변경

제일제당 그룹(회장 손경식)이 CJ그룹으로 다시 태어난다.

제일제당 그룹은 9월3일 이사회를 열어 창사 이후 50년 이상 사용해온 회사명을 CJ그룹으로 변경키로 결정

했고, 이를 위해 10월17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회사명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기업인 제일제당 이름은 CJ주식회사(CJ Corp)로 바꾸고 계열사들의 이름도 브랜드 집중화 전

략에 의해 CJ가 들어간 이름으로 변경하거나 재조정할 예정이다.

제일제당은 글로벌시대에 적합하고 그룹 위상에 맞는 새 사명이 필요해지고 계열사들의 이미지를 통합함으

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명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일제당은 기업이미지통합(CI)을 위해 2000년 사내에 팀을 신설한 뒤 5차례에 걸쳐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제일제당 그룹은 1953년 설탕 제조회사로 출범한 이래 밀가루(1958년), 조미료(1963년), 식용유(1979년) 등

생필품을 생산해왔으며 1996년 삼성그룹에서 분리됐다.

이후 생활문화그룹을 지향하며 식품, 식품서비스,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생명공학, 신유통 등으로 사업영역

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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